
 

 

 
 
 
 

 

 

 

 

 

 
 

 역사적으로 LNG 보다 PNG 가 가스 유통의 메인 형태였음 

 LNG 탱커는 2011 년부터 2014 년까지의 발주로 공급 과잉임 

 용선료가 오르기 힘든 국면인 바 추가 발주 어려움 

 

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, LNG 탱커의 추가적인 발주는 어렵다 

급증하는 LNG 수요로 인해 20 년간 LNG 교역량이 성장할 것이라는 BP 의 예상이 제시되면서 LNG 탱커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

이 살아난다는 연합뉴스의 보도가 있었다. 특히 BP 는 PNG 물동량 대비 LNG 물동량의 성장이 7 배나 빠르다며 LNG 시장의 성장

을 전망했다. 그러나 SK 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 7 월 3 일 “남쪽 나라 LNG 의 위기, 그리고 조선 이야기: Global New Energy 

Roadmap Episode II” 자료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전 세계 PNG 수입량이 LNG 수입량 대비 평균 2.45 배 이상 많았음을 지적하며 

원래 가스의 유통은 PNG 형태가 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. 즉, 최근의 LNG 물동량 증가세는 미국산 LNG 출회로 인한 일시적인 

급증일 뿐 PNG 가 대세인 부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. 게다가 추가적인 LNG 탱커의 발주를 기대하기에는 현재 LNG 탱커

의 공급 과잉이 심각한 상황이다. 이는 용선료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,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발주는 어렵다. 2017 년 

초에도 LNG 탱커 발주 기대감이 있었지만 2017 년 10 월 중순 현재까지 LNG 탱커의 발주량이 기대에 대단히 못미쳤다는 점은 

이러한 판단을 지지한다. 

 

LNG 탱커 발주 기대감   LNG 탱커의 공급과잉 심화는 용선료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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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rrelation: -0.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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